
제일모직, 토목공법용 EPS 개발

제일모직(대표:유현식)이 토목공법용 E P S (베스티보드)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. 

제일모직은 지난 9 3년부터 화성연구소에서 1년간의 연구끝에 자체기술로 토목공법용 E P S개발에 성

공함으로써 부산시청이 발주한 낙동강 교량의 램프공사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

베스티보드는 고속도로 및 아파트 교량건설시 지반의 부족공간을 메우거나 연약지반을 지지함에 있

어 성토대신 가볍고 압축에 잘 견디는 점을 지니고 있어 특수 E P S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

다. 

E P S를 토목공법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본·노르웨이 등에서는 1 0여년전 부터 실용화되고 있으

나 국내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. 

1 0여년전 노르웨이에서 개발된 EPS 토목공법은 일본에서는 1 0 0 0여 곳에 시공실적이 있는 등 해외

에서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시공실적이 없는 관계로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

없어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

베스티보드를 이용하여 시공하면 기존의 공사기간대비 1 / 3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성

토를 이용한 공사에 비해 금액면에서는 1/5 이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 

또한 경량성이 뛰어나고 내압축성 및 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반이나 교대에 부담을 격감시켜 구

조술의 변형등 시공후 하자발생 가능성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. 

따라서 국내 서해안 등 연약지반이 많아 도로침하가 많은 부문에 수요신장이 예상되고 있다. 

이번 제일모직의 EPS 토목공법은 E P S블록을 사용함으로써 골재의 하중이 3 0 0 0톤에서 3 0톤으로

1 / 1 0 0로 감소되는 등 토압을 경감시키는 장점 등으로 국내 처음으로 교량 공사에 적용되는데 큰 의

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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